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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선수들의 긍정적 사고와 대처유연성 및 소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
상은 청소년 선수 333명이었다. 자료처리는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전체연구 단위의 적합도 검증을 확
인한 후 가설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소년 선수들의 긍정적 사고는 대처유연성
의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처유연성의 지각된 대처자원과 대처행동 유연성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 사고는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사고가 개인 내면의 정보에 토대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사고가 심리적 소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대처유연성을 통해 소진이 예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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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thletes’positive thinking and coping flexibility, burnout. In order to achieve such research goal, male 
and female athletes’from physical education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nation were recruit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total of 333 samples were selected as the final effective 
samples. The data went through a goodness-of-fit test for the whole model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d a hypothesis test.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positive thinking was reveal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coping flexibility. second, repertories and flexible a subfactor of coping 
flexibility, had significant negative (-) effects on burnout, whereas reflective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it. Third, positive thinking was revealed to have no significant influence on burnout. In conclusion, 
although positive thinking is a variable that is based on internal information, positive thinking did not 
directly affect psychological burnout, but coping flexibility can be used to prevent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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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라는 다변적이고, 특수한 상황은 청소년선수들
에게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켜 심리적 통제와 유지능력
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1]. 이러한 개인 및 환
경의 요구는 균형과 목표 실현 가능성의 고려에서 적응
과 관련되는 갈등으로부터 심리적 자원의 고갈 및 좌절, 
무력감 등은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2]. 소진이 개념은 훈
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어렵거나 경기력 도달이 이전
의 상태로 발휘되기 않는[3] 생리적 반응과 감정이 함께 
수반되는 부정적인 이상 상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스포츠
심리학분야에서는 소진은 생리적 반응으로서의 증상보다
는 생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심리학적 증상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4].

소진은 운동에 대한 열정이나 에너지를 감소시켜 선수
들의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중도포기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5-7]. 선수 개인의 능력과 운동수행에 대
한 평가, 성취감 등은 소진과 관련되어 지기 때문에[8] 청
소년운동선수들의 소진 감소와 예방에 있어서 자기통제
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미치며[9], 목표지향에 반하는 통
제적인 훈련 강조는 소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10]. 소
진은 감정고갈이나 성취감 감소 등의 부정적 감정 반응
의 탈진[11]과 유사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데[12,13] 운
동 탈진 연구들은 코치-선수 관계[14-16]와 스트레스
[17-21]의 부정적 영향을 통해 탈진 증가를 설명하고 있
다. 선수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 사고 체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지기 때문
에[22,23]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과 불안 감소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 심리기법으로서 운동선수의 
사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4]. 

인지심리학에서는 다변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인 적응
과 행동조절에 관여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25]. 이러한 사고는 동기적 관
점에서 행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적 방식의 행동의 
동력이며, 원천이다[26]. 또한 사고는 인지적 개념으로 
정보처리에 대한 의미에 기초하여 기대와 목표 및 계획
을 수립하여 정보에 대한 능동적인 진행과 인지적 조절
과정뿐만 아니라[27], 불안 발생 및 해소[28-30]에 관련
되어 수행능력 효과와 관련되어진다.

경쟁이라는 조건하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학생이
라는 신분과 운동선수라는 신분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내·외적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31]. 이러한 문제

들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과 행동의 관계는 각기 다른 상
황들에 의해 나타나지만 투지 동원 및 회피의 경보반응
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저항을 발생
시킨다. 그러나 저항과정에서 적응자원이 초과되는 스트
레스의 지속화는 에너지 고갈의 소진을 촉발시킨다. 에너
지 소진은 에너지 회복이 지연됨으로서 신체 불균형상태
에 이르게 한다[32].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이나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되는 사고는 스트레스 사건들에 주요하게 연
관되어지기 때문에 운동수행 안에서 사고의 존립은 심리
적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소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될 수 있다[33]. 하지만 심리적 소진 연구는 코칭행동의 
사회적 관계로[34,35]국한되었을 뿐 다양한 변인들을 통
해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
이다. 따라서 심리적 소진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선수 개
인 내적 차원의 인지적 접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긍정적 사고와 심리적 소진 간에서 개인 내외적 
갈등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노력이 투입되
는 대처행위가 필요하다[36]. 선수들에게 있어서 긍정적
인 사고 확립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방향
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활동조건에 조화로운 참여와 열
정적인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는 동기적인 요인이다[37]. 

사고는 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역진 
형태는 작동기억에 혼란을 가중시켜 동작기억의 향상을 
방해[38]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Dori[39]는 어려움과 
좌절에 순응적인 자아형성이 부정적 환경에 감정대응 방
식의 정서적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서 부정적 사고에 대
한 수긍과 체념의 문제 상황에 대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Lim and Chun[40]
은 경기 중 수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나
타나는데 방해요인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적극적인 대처
가 필요하며, 대처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중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은 대처유연성을 높인다[41]. 따라서 긍정적
인 사고를 통해 개인 스스로에게 맞는 대처법이 강구되
어야 하며, 개인적 성장과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추구하는 
대처방식을 통해 조화로운 열정과 행복을 높임으로서 부
정적인 사건에 둔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37]. 

아울러 대처유연성은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 및 
계획, 적극적인 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서 인지적
인 행동회피 및 심리적 적응 과정으로서 우울과 불안에 
부적상관을 갖는다[42]. 개인의 통제력 지각이 높은 경우 
효율적인 대처의 문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통제 지
각의 반대의 경우 효율적 측면에서 정서적 대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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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CR AVE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1. positive thinking 4.20 .64 -.30 -.71 .94 .76 1
2. repertories 3.10 .62 -.17 -.60 .95 .83 .53** 1
3. reflective 3.66 .81 .06 -.39 .96 .83 .44** .61** 1
4. flexible 3.89 .77 -.18 -.61 .94 .80 .51** .74** .62** 1
5. burnout 1.97 .75 .28 -.62 .90 .71 -.33** -.38** -.41** -.50** 1
**p<.01

한다[43,44]. 이는 개인의 통제지각이 통제가능과 불가능
에 따라서 저항행동이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대처행동이 기대를 발생시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되는 경우 무력감에 대한 저항을 지속시키지만 
결과에 대한 대처행동의 영향력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27]. 대처유연성을 이
용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스트레스 대처 척도를 이
용한 연구들은 탈진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 변화
를 시도하는 인지 재구성과 성취 증가를 통해 정서적 고
갈에 상대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되어 적극
적인 대처방식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상황에서 환경적응
에 필요한 제어와 중재 역할을 수행[45]하는 주요변인으
로 제시하고 있다. 띠라서 스트레스상황에서 대처유연성
은 소진에 대응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운동에 대한 만족이나 목
표를 추구하려는 사고 부재는 경기력 저하와 더불어 훈
련의 몰입을 방해하여 운동수행을 저해하는 소진을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긍정적 사고와 소진의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은 선수들의 감정적 변화를 조절하
는데 유의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아울러 높은 수
준의 대처유연성은 적응적인 행동실현을 구현하고, 숙고
와 평가의 인지적 준비 전략을 구현해내는데 효과적으로
[42]. 작용하여 소진을 예방, 감소시키는데 주요하게 작
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긍정적 사고와 
대처유연성, 소진의 관계 검증을 통해 운동수행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훈련향상과 경기력에 직
결될 수 있는 소진의 과정을 통해 수행향상과 수행능력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Table 2. Model fit
TL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960 .966 .059

standard .9 more .9 more .08 less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 33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하여 설문지 작성을 유도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 선수 217명, 여학생 선수 116명, 학급
별로는 중학생이 132명, 고등학생 201명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축구선수 90명, 육상 57명, 야구 67명, 경영 
47명, 빙상 38명, 태권도 34명으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청소년 선수들의 긍정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Kim 

et al[46]이 개발하고 Jung and Song[3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의 신뢰도 계수는 .897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선수들의 대처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는 국내에서 Song and You[42]가 개발한 대처유연성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이 질문지는 지각된 대처자원 4문항, 대처행동 평가 
4문항, 대처행동 유연성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의 신뢰도는 지각된 대
처자원 .940, 대처행동 평가 .949, 대처행동 유연성 .916
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소진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는 
Raedeke and Smith[47]이 개발한 운동선수 소진 척도
(Athlete Burn-out Questionnaire; ABQ)를 국내에서 
Park and Jung[48]이 사용한 척도를 항목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질
문지의 Cronbach's Alpha의 신뢰도 계수는 .88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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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ructural model path
Path Estimate S.E. C.R. P Assessment

positive thinking → repertories .738 .072 10.285 *** accept

positive thinking → reflective .596 .070 8.547 *** accept

positive thinking → flexible .807 .083 9.722 *** accept

repertories → burnout -.235 .077 -3.069 .002** accept

reflective → burnout .146 .104 1.403 .161 reject

flexible → burnout -.465 .094 -4.970 *** accept

positive thinking → burnout -.104 .106 -.982 .326 reject
**p<.01, ***p<.001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모든 척도의 반응형태는 5
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위해 빈도분석, 정규성 검
증을 위해 기술통계, 각 변인 간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0.0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와 판별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방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아울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
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의 적합도는 X2, TLI, CFI, RMSEA를 통하여 평가되었
다. 모든 검증의 유의수준은 α=.05에서 이루어졌다.

3.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

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알 수 있
듯이, 사용된 조사도구의 정상분포에 대한 왜도와 첨도 
값은 ±2를 초과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분포곡
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5개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성은 .80 이
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측정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은 낮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당
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방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적합도 검증 결과 x2=475.924, df=197, Q=2.416, 
TLI=.960, CFI=.966, RMSEA=.059로 전반적인 기준치
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적합도 지수에 
대한 기준은 Hair et al.[49]과 Hong[50]이 제시한 기준
을 근거로 TLI, CFI, RMSEA 기준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관측변수의 표준화 적재치
는 .663에서 .943까지 나타났고, 각 변인의 집중타당성
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 값(AVE)을 분석하였다. Table 1 그 결과, 
개념 신뢰도는 .90에서 .96까지 나타나 기준치(.7 이상)
를 만족시켰으며, AVE값도 .71에서 .83까지 나타나 기
준치(.5 이상)를 충족하므로 집중타당도가 존재하였다. 

3.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x2=509.524, 
df=197, Q=2.586, TLI=.944, CFI=.952, RMSEA=.069
로 모든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에 각 변인간
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
과 긍정적 사고는 대처유연성의 모든 요인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처유연성의 지각된 대처
자원과 대처행동 유연성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사고는 소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인지적 변인의 긍정적 사고와 대처유연성 
및 소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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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목적에 토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 사고는 대처유연성의 모든 요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
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인의 사고방식은 
성취관련 목표나 계획에 중심을 이룬다[27]. Seligman[41]
은 낙관적인 사고양식을 가진 선수들은 스트레스 중압이 
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경기력의 향상과 유지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상경험 선수들의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위해 과 훈련이 주어지는 경우 부
상악화에 의해 정체성 혼란을 가져옴으로서 부적응적 행
동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51]. 하지만 통제력이 높을수
록 대처유연성이 증가되어 능동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하
지만 반대의 경우, 정서변화를 안정적으로 추구하려는 소
극적인 감정대응이 증가된다. 

부정적 사고 형성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양
식보다는 감정반응에 충실하기 위한 회피전략에 유인되
기 쉽다. 선수들은 경기 중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기 때
문에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처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수의 
부정적인 사고는 경기흐름을 선수들이 지각하는 사고형
태와 동일하게 진행시키도록 이끌 수 있으며, 이러한 심
리적 상태는 문제대응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끄는데 무리
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체계화된 
대처전략과 다양한 대처자원들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
응할 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는 선수들의 내적 규제양식의 추구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지도자의 훈련환경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처유연성의 지각된 대처자원과 대처행동 유연
성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대처행동 평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 지향적 사고를 통해 성
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과 도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문제 상황에 효율적인 전략을 투입함으로서 상
황변화에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Vriezekolk 등[52]에 따르면 대처행동 평가가 우울, 불
안 등과 상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으며, Song and 
You[42]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남으로
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의 요인들과 상관이 미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처자원과 대처행동 유연
성에 비하여 대처행동 평가는 심리적 적응의 긍정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심리적 소진에 비효율적인 대
처전략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처자원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방안, 전략 등을 
의미하며, 대처행동 유연성은 실패상황에서 전략을 유연
하게 변경하여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
로[42] Maslach, Schaufel and Leiter[53]등은 대처자
원이 탈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하여 대처자원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이완과 명상의 심리적 기법과 사회적 망을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밖에
도 Lee and Chio[51]는 소극적인 대처에 의해 심리적 
부적응 상태가 가중되어 스트레스 영향이 증가된다고 하
였고, Lee[54]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하
여 긍정적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문제 중심적인 대처가 
성취감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정서적 고갈의 탈진에 감
소시킨다고 하였다. 아울러 Lim and Chun[40]은 수행
실책으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 상
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급박한 상
황에 대한 대응 극복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스포츠상항에서는 다양하고 급박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자원의 적용과 실패상황에 
대한 전략 및 방법, 접근방식 등의 차선책을 투입할 수 
있는 적응적인 대처행동 유연성 배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선수 개인에게 알맞은 심리기법들을 모색, 적용되
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도자의 심리훈련 프로그램
에 대한 관심과 다면적인 대처 훈련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 사고와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고는 
소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eefeldt and 
Ewing[10] 그리고 Turman[22] 등은 지도자가 승리만
을 강조하거나 선수의 목표 보다는 지도자의 목표에 맞
춰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선수들은 소진 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Price and Weiss[55]는 목표
관련 행동에서 지도자의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면 선수들의 소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정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간접
요인들이 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들이 이 연구의 결과와 상반적이기는 하지만 긍
정적 사고와 소진의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 두 변인 간
의 관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Song and 
Kim[23]은 청소년 운동선수는 생활체육참여자들과 달리 
경쟁과 승리의 주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성적과 진로 등
의 다양한 압력 상황으로부터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동기
와 열정,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갖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
한 Jung and Song[37]의 연구에서는 행복지각에 긍정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286

적 사고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어 소진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사고체계의  효과성
이 미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운동지속 동
기, 사회적 관계, 환경적 여건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
서 소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변인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전술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사고와 행동결과의 일치
되는 패턴은 자아추구에 순응적이지만 반대로 타인주도
의 통제적인 사고는 소모적인 에너지 가동체계를 가속화 
시킨다. 이는 자아갈등을 유발하여 수행의 요구에 대한 
역동적인 대처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탄력적인 행동
의 허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수행은 사고를 통해 대처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자기조절 전략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처양식이 긍정적
인 결과를 양산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 원활한 대처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짐으로서 소진을 가속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선수들의 지속적인 운동수행과 최상의 경기력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체계 유지를 통해 유연한 대처양식이 축적될 수 있
는 다양한 대처방법과 대처기술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긍정적 사고와 대처유연
성 및 소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인지적 조절 과정
에 따른 소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
로 첫째, 긍정적 사고는 대처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처유연성은 지각된 대처
자원과 대처행동 유연성 요인이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긍정적 사고는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긍정적 사고가 개인 내면의 정
보에 토대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사고가 심리
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대처유연
성을 통해 소진이 예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대처자원 확
보와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고의 
틀에 따른 인지적 관점에서의 소진을 추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 사회적 연결망 등의 다각적인 요
소들을 통해 소진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소진관련 특
성들은 선수 개개인의 기질적인 측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적 특성이 반영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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